
고고메(5 부 능선)와 후지 스바루 라인 주변 하이킹 

 

오추도(御中道)는 수행자가 후지산을 고고메 높이에서 한 바퀴 도는 특별한 

등산로였습니다. 이곳보다 아래에는 삼림으로 뒤덮힌 경사면이 펼쳐져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화산암이 구르는 별세계와 같은 풍경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러한 

풍경은 후지코 신앙에서 현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극락정토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추도는 현재도 후지산 서쪽에서 붕괴가 진행 중인 침식곡 ‘오사와 

붕괴’로 그 뱡면으로 가는 길의 통행이 금지되어 코스 전체를 일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침식곡은 산 정상에서부터 2km 이상에 걸쳐 뻗어 나갔고 

그 폭 역시 과거 수백 년 동안 500m 정도로 넓어져 지날 수 없는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추도의 일부는 지금도 하이커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니와와 오쿠니와 - 두 개의 마당 

 

오니와 버스정류장은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터미널에서 한 정거장 앞선 역으로 

오니와 산책로와 오쿠니와 산책로를 가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오니와 산책로를 

경유하여 고고메 버스 터미널까지 오추도를 걷기에도 편리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오쿠니와 하이킹 코스는 오니와 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산 정상에서 멀어지는 서북 

방향으로 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낙엽송과 만병초, 월귤나무가 있는 그늘진 

내리막길입니다. 경사면을 끝까지 내려간 곳에 자리한 기념품 가게의 영업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가게를 지나치면 오쿠니와의 움푹 패인 곳을 통과해 반대쪽 

전망대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푹 패인 웅덩이 

너머로 매우 풍부한 표정을 짓는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쿠니와의 이 구역은 바람이 강해서 낙엽송 중에는 거의 수평으로 자라난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풍경이 이 구역을 덴구의 마당이라고 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덴구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전설 속의 마물로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높은 산에 산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붉은 도리이가 있으며 

산책로변에는 덴구를 그린 기념비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쿠니와 전망대까지 하이킹 왕복 코스의 소요 시간은 약 45 분입니다. 

 

오니와 산책로의 기점은 고고메행 버스를 내린 정류장에서 길을 건넌 반대편에 



있습니다. 산책로의 입구는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 경사면에 설치된 

돌계단을 약 30 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오니와까지 올라가면 산책로는 오추도(해발 

2,400m)로 연결됩니다. 오니와에서 오추도를 동쪽으로 향해 1 시간 정도 걸으면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고고메 버스 터미널 

방향과는 반대인 서쪽을 향해 오사와 붕괴를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이 코스는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현재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쿠니와 산책로와 달리 오니와 산책로는 후지산의 삼림한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데군데 무너진 흔적도 보이는 화산암 지형에는 꽃이 핀 만병초가 곳곳에 

산재하고 낙엽송과 자작나무만이 듬성듬성 자라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 쪽 풍경과 북쪽 풍경 모두 장관을 이루며 맑은 날에는 저멀리 

남알프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깊은 골짜기 몇 

곳을 지나는데 여기에는 측화산의 분화로 생긴 여러 개의 분화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후지산의 웅장함과 화산 분화의 장엄한 위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